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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to expand the employment of lifelong educators 

who hold a license. Specifically, the study will review the placement criteria and the curriculum related 

to the certification of lifelong educator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expanding the employment of 

lifelong educators, the study proposes two main strategies. Firstly, it is urgent to expand the criteria for 

educating lifelong educators and to prepare laws that will penalize violators of the placement standards. 

Secondly,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subjects related to lifelong education qualifications.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ory and vocational and career design as 

compulsory subjects, include digital literacy education in the practice area of elective subjects, and add 

recreation subjects to the method area of elective subjects. As a suggestion for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extract the competencies required for lifelong educators by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and connect them with lifelong education subject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xtract the 

competencies necessary for lifelong education teachers by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formal, semi-

formal, non-formal) and connect them with lifelong education subjects. As the times change rapidly, the 

competencies required in each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may also change. By deriving these 

competencies, subjects should be selected with content that will nurture these competencies. I hope that 

there will be follow-up studies on the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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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평생교육사들의 취업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사 배치기준과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교육과정을 검토하는 데 있다. 평생교육사 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확대와 함께 평생교육사 배치 위반 시 처벌 조항에 관한 법적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평생교육 자격증 관련 과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필수과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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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 설계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선택과목 영역 

중 실천 영역에 디지털 문해교육이 추가될 필요가 있으며, 선택과목 영역 중 방법 영역에 

레크레이션 과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평생 교육사 에게 필요한 

역량을 평생교육 기관별로 추출한 후 평생교육 과목들과 연결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평생 교육사 에게 필요한 역량을 평생교육 기관별(형식, 준 형식, 비 형식)로 추출한 후 

평생교육 과목들과 연결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시대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서 각 

평생교육기관에서 요구되는 역량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역량을 도출하여 이 역량을 

육성할 내용으로 과목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에 관한 후속 연구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핵심어: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자격증, 평생교육사 자격 관련 교과목,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인적자원개발   

 

1.서론 

인간의 수명은 늘어난 데 비하여 사회변화 주기는 매우 짧아지고 있어서 평생학습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전반적인 계획과 지원, 진행을 

담당하는 전문가이다. 이들은 교육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자들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은 평생교육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평생교육사는 사회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등장하고 

변화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학습해야 하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에 맞춰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평생교육사는 사람들이 평생학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평생교육사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평생교육사 자격제도는 1982년 12월 31일 사회교육법 제정으로 사회교육 전문 요원 

제도의 기초와 사회교육 전문 요원 배치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 이후 1999년 8월 31일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이때 평생교육사 자격증 명칭이 사회교육 전문 요원에서 

평생교육사로 변경되었으며 평생교육사 배치 규정이 마련되었다[1]. 2000년 3월 13일 

평생교육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 요건에 따른 평생교육사 명칭의 

자격증이 최초로 발급되었다. 2000년 3월 31일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이 개정되었다. 사회 교육학의 영역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으로 변경되었다. 2007년 12월 14일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학점 수와 시간이 증가하였고, 교과목도 개정되었다. 이때 

평생교육사 1, 2급 승급 과정이 시행되었으며 대상 기관별 평생교육사 배치 의무화 

규정이 마련되었다. 2008년 2월 18일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평생교육 

현장실습이 3주에서 4주로 강화되었다. 2013년 5월 22일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권한을 교육부 장관 명의로 일원화하였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발급하게 하였다. 평생교육사 양성과 배치에 관한 법적 

기준은 평생교육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용은 평생교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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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평생교육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등 국가 평생교육의 전문가로서 평생교육사를 양성한다. 평생교육사의 주요 직무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프로그램 개발･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평가･평생교육 컨설팅 등 관련 업무로 되어 있다[2].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 평생학습 불참 요인, 전국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수 등을 조사한 「2021년 국가 평생교육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3][4].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매년 전국의 성인(2021년 9,905명)과 

평생교육 기관 (2021년 4,493개)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평생교육 기관 수는 4,493개로 전년(4,541개) 대비 1.1%(48개) 감소하였다. 설립 주제별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법인’(63.9%)이 가장 많았고, ‘개인’ (22.7%),‘국가/지자체’(11.2%), 

‘기타’(2.3%) 순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특히, ‘국가/지자체’는 평생학습관(83.4%)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개인’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66.0%)의 비중이 높았다. 

평생교육사 현황으로 평생교육사를 배치한 기관의 비율은 79.2%로 전년 대비 0.3%p 

증가, 2012년(66.6%) 대비 약 1.2배 증가하였다. 기관당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는 

1.24명으로 지난해(1.25명)와 비슷한 수준으로 2012년(0.93명) 대비 약 1.3배 증가하였다.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11.44명, 그 외 모든 기관은 2명 미만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배치에 관한 법적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5].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2](전부 개정 2008.2.14.) 을 보면 현행 평생교육법은 비 형식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할 것을 정하고 있다[6]. 이러한 배치 기준은 

현장의 평생교육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학습자 5,000명인데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1명만 배치해도 된다면, 현장에서 평생교육 전문성과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기는 

어려운 배치 상황을 만들게 된다. 현재 평생교육기관이면서도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도 적지 않다[6]. 평생교육사 자격자들의 병목 

현상은 사회적인 문제로도 보인다. 2018년 전체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배출된 

평생교육사는 총 130,396명 중 6,500명인 4.98%만이 현직에 종사한다. 현실은 약 5%만이 

전공관련 일을 하고 95%는 휴면 상태이다[7]. 2021년 12월 평생교육사의 총수는 

150,542명이다[3]. 그 이유 중 하나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책의 

문제가 있다. 평생교육사 3급의 경우 온라인 사이버 학점 취득을 통해 쉽게 

국가자격증을 취학할 수 있는 현 상황도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이다. 이 외에도 각종 

기관에서 평생교육사들이 없어도 별문제가 없다는 이유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왜 

평생교육 현장에서 평생교육사가 취업이 잘 안되는지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검토와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교육과정 검토를 통하여 평생교육사들의 전문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관련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8-11].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대상자와 

평생교육기관에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12][13]. 그러나 평생교육사가 비전문가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사가 해야 할 일 또한 비전문가가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오해할 수 있다[8].  

평생교육사와 평생교육 자격증 관련 연구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6][12][14-25]. 이들 연구는 주로 평생교육사 양성, 평생교육사 자격 배치, 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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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동향 등과 관련된 연구이다. 평생교육사 자격증과 관련된 교과목 관련 연구는 

평생교육사와 관련된 과목을 이수한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연구 정도이다[26].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교육과정을 검토한 연구는 아직 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평생교육사들의 취업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과 자격증 

관련 교육과정을 검토하는 데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배치기준 및 현황 

평생교육사 배치 대상 기관 및 배치 기준은 평생교육법 제26조(전부 개정 2007.12.14),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2](전부 개정 2008.2.14.)에 나와 있다. [표 1] 

평생교육사 배치 대상 기관 및 배치 기준은 법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1] 평생교육사 배치 대상 기관 및 배치기준 

[Table 1] Institutions Subject to Placement of Lifelong Education Teachers and Criteria for Placement 

배치 대상 배치기준 

진흥원, 시도 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시, 군, 구 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학력 인정 

평생교육기관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 제2호 대목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평생교육기관 수는 2021년 전체 4,493개로 전년(4,541개) 대비 1.1%(48개) 감소하였다. 

평생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전체 교·강사 수는 64,460명으로 전년(73,829명) 대비 12.7% 

감소하였고, 1년 이상 근무 교·강사 수(45,886명)도 전년(53,753명) 대비 14.6% 감소하였다. 

평생교육사를 배치한 기관의 비율은 79.2%로 전년 대비 0.3%p 증가, 2012년(66.6%) 대비 

약 1.2배 증가하였다[3][4].  

 

2.2 평생교육사 자격 요건 표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표 2]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 

기준과 같다.  

 

[표 2]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 기준 

[Table 2] Qualification Standards for Lifelong Education Teachers by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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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자격 기준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1급 승급 과정을 이수한 자(2급 자격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 

2급 

(1호)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2호) 대학 또는 학점은행 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 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승급 과정을 이수한 자(3급 자격취득 이전/이후 경력 모두 인정) 

3급 
(1호) 대학 또는 학점은행 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 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21학점 이수한 자 

 

2.3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과목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법령은 평생교육법 제24조 평생교육사와 관련하고 있다. 

평생교육 관련 과목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평생교육 관련 과목에 나와 

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 수강해야 할 과목을 제시하면 [표 3]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과목과 같다. 

[표 3] 평생교육사 자격증 과목 

[Table 3] Subjects for Lifelong Education Certification 

구분 과목명 

필수과목 

(5개 과목) 

평생 교육론,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 방법론, 평생교육 경영론, 

평생교육 실습(4주 현장실습: 20일 160시간 이상) 

선택 

과목 

실천영역(8개 

과목) 

청소년교육론, 시민 교육론, 문자 해득 교육론, 여성 교육론, 아동 교육론, 노인 

교육론, 특수 교육론, 성인 학습 및 상담 

 방법영역 

(14개 과목) 

인적자원개발론, 직업 진로 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 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기업 교육론, 환경 교육론, 교수설계, 교육 조사 방법론, 상담심리학 

⚫2급은 선택 5개 과목, 3급은 선택 2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선택과목은 각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수 과목의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체 이수 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필수 과목은 평생교육 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 관련과 목과 과목명이 같지 않은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만 동일 과목으로 인정합니다. 

⚫대학의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 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 은행에 학점인정 

신청 및 처리가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연구 방법 

[표 4] 설문지 참여 대상 

[Table 4] Participants in the Questionnaire 

구분 인원 

비 형식 평생교육 관련 기관 종사자 
독립형 7 

전담형 5 

대학 교수 3 

전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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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연구와 설문지를 통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다. 문헌 연구 방법은 문헌 분석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자격증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학술자료(국내: KCI, 

RISS DBPIA, KISS, 국외: ERIC 등)을 활용하여 문헌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문헌 총 35개 

중 28개(80%)를 분석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은 [표 4]와 같다. 

설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사 배치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위반 시 법적 제재가 필요한가?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과목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다.  

4. 평생교육사 취업 확대 방안 탐색 

4.1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확대 필요 

평생교육사 취업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사 자격 관련 교육과정 검토를 위해 먼저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해 본다. 평생교육사 배치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에 관한 설문지에서 15명 전원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위반 시 법에 따른 제재가 필요한가? 에 관한 설문지에서도 15명 

전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평생교육사가 현장에서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한데 이 부분의 경우 평생교육사가 현장에서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필요한가에 관한 기존 연구가 있다. 평생교육사 산정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는 [표 5]와 

같다[5].  

[표 5] 평생교육사 산정기준에 대한 선행연구 

[Table 5] Prior Studies on the Calculation Criteria for History of Lifelong Education 

연구자 영역 산정 요인 및 배치기준 

강대중 

외(2017) 

공공영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직원의 50%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구 평생학습관: 인구 10만 명 기준 비례 

⚫교육청, 교육지원청: 2급 포함 1명 이상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급 포함 1명 이상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3급 포함 1명 이상 

⚫이외 평생교육기관: 2급 포함 1명 이상 

민간 영역 

⚫학습자 수 500명 이하: 2급 포함 2명 

⚫학습자 수 500명 이상: 2급 포함 2명, 500명마다 1명 추가 

⚫학습자 수 2,000 이상: 1급 포함 1명 이상, 비례 기준 적용 

평생교육센터 

평생 

학습관 

⚫정규 직원의 50% 이상 배치, 교육 인원 500명 미만: 2급 1명 이상 

⚫교육 인원 500명 이상-1,000명 미만: 1급 1명, 2급 2명, 3급 3명이상 

⚫교육 인원 1,000명 이상: 1급 2명, 2급 4명, 3급 1명 이상 

양병찬 

외(2005) 

민간,  

시설, 단체 

⚫교육 인원 1,000명 이상-1,500명 미만: 2급 1명 이상 

⚫교육 인원 1,500명 이상-2,000명 미만: 1급 1명, 2급 2명, 3급 1명 이상 

⚫교육 인원 2,000명 이상: 1급 2명, 2급 3명, 3급 2명 이상 

 기타 

⚫교육 인원 500명 미만: 3급 1명 이상 

⚫교육 인원 500명 이상-1,000명 미만: 2급 1명, 3급 1명 이상 

⚫교육 인원 1,000명 이상: 1급 1명, 2급 1명, 3급 1명 이상 

 

 

국가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과 평생교육사가 필요한 인력 산정기준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5]. [표 5]에서 제시한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의 평생교육사는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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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평생교육법은 대부분의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2017). 1명 이상일 경우 1명만 배치해도 

된다는 의미이다. 비용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기준은 

다양한 평생교육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  

학습자 5,000명인데 평생교육사는 1명만 배치해도 된다면, 1명이 5,000명을 상대해야 

한다. 이러면 평생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어렵다. 현재 평생교육기관의 수는 학교 부설이 

426, 원격 형태가 1,042, 사업장부설이 393, 언론기관 부설이 1,134, 지식･인력개발 형태가 

561,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17, 평생학습관 481개 모두 총 4,493개이다. 1명씩 배치될 때 

4,493명이 필요하며 두 명 배치될 때 8,986, 세 명이 배치되면 13,479명이다. 학습자 수의 

경우 4,493개 기관총 20,677,768명이다. 1,000명당 1명을 배치하면 총 20,677명이 필요하다. 

현재 평생 교육자가 배치된 전체 수 5,581명보다 4배 정도 많다. 현재보다 4배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평생교육사의 배치 조항 위반 때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으므로 배치의 

실효성이 문제시된다. 평생교육사 배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법적 

제재에 관한 조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평생교육기관의 자율적인 배치로 이루어지고 

있다[27].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확대와 함께 평생교육사 배치 위반 시 처벌 조항에 관한 

법적 마련이 시급하다.  

 

4.2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교육과정 검토 

설문지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과목의 검토 필요성에 대하여 15명 전원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과목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독립형 7명의 

경우 인적 자원개발론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모두 보았다. 전담형 5명의 

경우 직업ˑ진로 설계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3명의 대학교수의 

경우 인적 자원개발론과 직업ˑ진로 설계 모두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디지털 문해 교육의 경우 독립형에서는 7명 중 6명(85.7%)이 전담형에서는 5명 

중 3명(60%)이, 대학교수의 경우 3명 중 2명(67%)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레크레이션 

과목의 경우 독립형 7명 중 4명(57%), 전담형 5명 중 2명(40%), 대학교수의 경우 3명 중 

1명(33%)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과목은 필수 5개, 선택 22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목에 관한 교육과정 조정이 필요한 과목은 [표 6]과 같다.  

 

[표 6]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과목 검토 

[Table 6] Review of Subjects Related To Lifelong Educator Certification 

구분 과목명 검토의견 

필수과목 

(5개 과목) 

평생 교육론,  

평생교육 방법론,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 경영론,  

평생교육 실습 

(4주 현장실습: 20일 160시간 이상)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 설계 

2개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 

선택과목 

실천 

영역 

(8개 

과목) 

아동 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시민 교육론, 문자 해득 교육론,  

여성 교육론, 노인 교육론,  

특수 교육론, 성인 학습 및 상담 

⚫디지털 문해 교육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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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영역 

(14개 

과목) 

교육복지론,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지역사회 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기업 교육론, 환경 교육론, 교수설계,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 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교육 조사 방법론, 상담심리학 

⚫레크레이션(놀이) 과목 추가 

 

첫째, 필수 과목의 경우 방법 영역에 있는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 설계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구) 평생교육 관련 과목의 필수과목에는 평생교육 

개론, 평생교육 경영학, 성인 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 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평생교육 방법론(산업 교육 방법론 중 1과목),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산업교육프로그램 개발 중 1과목) 총 7개 과목이 필수 과목이었다. 이중 

성인 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 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이 필수과목에서 제외되었다. 

새롭게 인적 자원개발론과 직업･진로 설계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이유는 평생교육 

기관 중 비 형식 평생교육 기관의 하나인 독립형 기관으로 지식 및 인력개발 형태 

교육의 요구를 필수과목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체 HRD 담당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1986년에 

평생교육사 20명 배출(당시에는 사회교육 전문 요원 자격증)을 시작으로 2018년 전체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을 보면 배출된 평생교육사는 총 130,396명 

중 6,500명인 4.98%만이 현직에 종사한다. 현실은 약 5%만이 일하고 95%는 휴면 

상태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공표한 2019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688만 8,000개, 중소기업 종사자는 1,744만 명이다. 중소기업 수는 국내 

기업의 99.9%, 종사자는 82.9%, 매출은 48.7%를 차지했다. 2021년 평생교육사 자격증 총 

발급 수는 한해 6,734명이다. 전체 중소기업에서 1명씩 10%만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도 한 해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모두를 채용할 수 있다. 대기업은 

8,508개, 중견기업은 5,220개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합치면 총 13,728개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인적자원개발 분야 인재 채용이 어렵다고 가정하더라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대부분 HRD 담당자들이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HRD 담당자를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하면 한 해 배출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모두를 

채용하고도 부족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필수 과목에 중견기업과 

대기업 HRD 직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기업체 인력개발 담당자로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교육 현장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획득하더라도 기업 

교육의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추후 

실증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선택과목 영역 중 실천 영역에 디지털 문해 교육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현장에서는 디지털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각종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방법, 스마트 앱을 활용한 교육,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리터 러시 교육 과목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선택과목 영역 중 방법 영역에 레크레이션(놀이)과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 현장이나 기업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 중 하나가 대중 앞에서 표현하는 

기능이다.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발표, 워크숍, 토의 등 다양한 발표 상황에서 



Exploring Ways To Expand Employment of a Person With a License as a Lifelong Educator: Focusing on Review of Lifelong 
Educator Placement Criteria and Lifelong Educator Certification Related Curriculum 

Copyright ⓒ 2023 KCTRS  563 

학습자들을 이끌고 현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량이 평생교육사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레크레이션 과목 추가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5.1 결론 

질 높은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담당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평생교육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평생교육사 자격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무조건 채용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에 관한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평생교육사들의 취업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교육과정을 검토하는 데 있다. 결론적으로 평생교육사 취업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확대와 위반 시 법적조치가 필요하며, 둘째, 

평생교육 자격증 관련 과목을 산업체의 요구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필수과목의 

경우 방법 영역에 있는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 설계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선택과목 영역 중 실천 영역에 디지털 문해교육이 추가될 필요가 있으며, 

선택과목 영역 중 방법 영역에 레크레이션(놀이)과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사들의 취업을 더욱 늘리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가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것이다. 예산 증액을 통해 교육 

제공 기관에서는 더 많은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사들이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퀄리티도 향상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평생교육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평생교육사들이 성공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교육 경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생교육사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거나,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생교육사 인증제도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 제공 기관과 평생교육사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육 제공 기관은 

평생교육사들이 요구하는 인프라, 장비, 교육 자료 등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사들은 교육 

제공 기관과 협력하여 학습자들에게 좋은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은 평생교육사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평생교육사들의 취업 확대와 함께,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5.2 제언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문헌 연구 및 

이론연구이다. 양적인 연구를 하였으나 전체 참여자 수가 부족하다. 추후 전문가의 

의견이나 기업교육 담당자의 의견 등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업교육 현장에서 HRD 담당자는 다 필요한 데 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선발하지 않는지 등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방법에서 설문지 15명, 설문지 내용 4문항으로 제시되어 측정 방법과 결과 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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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보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생 교육사 에게 필요한 역량을 평생교육 기관별(형식, 준 형식, 비 형식)로 

추출한 후 평생교육 과목들과 연결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시대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서 각 평생교육기관에서 요구되는 역량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역량을 도출하여 

이 역량을 육성할 내용으로 과목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에 관한 후속 

연구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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